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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기또래에의한폭력피해가성인기우울과자살생각에

영향을미치는지살펴본다. 구체적으로심리적폭력피해와신체적폭력피해가성인기

우울및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자살생각의가장결정적인원인인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학교폭력이 성인기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KGSS 2012를 활용했고 SPSS 18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물론 심리적 폭력이 성인기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에서 신체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자살생각에직접적으로영향이있음을의미한다. 셋째, 우울을통제한모형에서심리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폭력피해도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을 통제하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짐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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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폭력피해의경우신체적 폭력보다우울과더강한 상관성을가지면서 우울에

대한효과는적었고, 우울이결정적변수인자살생각에대해효과를나타내지않았다.

이것은 심리적폭력피해가우울이나자살생각에대해신체적폭력피해보다영향력이

적다기보다는그효과가발현되는기제가좀더복잡한양상을가진다는것을시사한다.

다섯째, 신체적폭력과심리적폭력의효과가상이하게나타난것은신체적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에 대한 연구와 개입에서 양자가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또래폭력, 심리적 폭력피해, 신체적 폭력피해. 성인기 우울, 성인기 자살생각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whether the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in childhood under the age of 18 affect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adulthood.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how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affect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and 
verifies whether school violence affects suicidal ideation in the 
adulthood after controlling depression which is known as the most 
decisive factor of suicidal ideation.

   For the research data, KGSS 2012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18.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both experience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dulthood depression, 
Second, physical viol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dulthood 
suicidal ideation in the model uncontrolled depression. This indicates 
that the victimization of physical violence has direct influences on 
suicidal ideation. Third, both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have never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after controlling depression. 
For physical violence, this means that controlling depression can 
prevent the effects of physical violence on suicidal ideation. Forth, 
for psychological violence, even though it had a stronger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an physical violence, its impact on depression was 
lower than psychological violence, and it did not show to have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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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the model uncontrolle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chanism of effects of psychological 
violenc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physical violence. Fif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psychological violence 
with physical violence in the study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Key words: peer violence, victimization of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of physical violence, adulthoo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Ⅰ. 서론

최근 부산의 여중생 몇 명이 후배를 피투성이 되도록 폭행한 사건에 이어 강릉

에서도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서승진 2017). 소년법 폐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 폭력문제는 우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2

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NGO)인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이하, 청예단)이 실시한 2014년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최근 1년간 학교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32.9%였다. 이들 가운데 50%

가 폭력 피해경험을 매우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으며, 피해자들 중 42.9%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2017).

이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또래에 의한 폭력이 청소년들의 자

살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며(권세원 외; 김은영 2014),

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은영 2014; 김재엽 이근영 2010;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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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4; 하진희 2014). 아동기 폭력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전의 성장기에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험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고(Bifulco et al. 2002;

S Martsolf 2004), 자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ilsen &

Conner 2002; Langhinricbsen-Rohling et al. 1998; 박경 2005).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피해의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단기적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을 둔 경우에도 그 시기가 청소년기에 국한되어 있다(권세원 외

2013; 정현주 2011). 말하자면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교

의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래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부적응과 문제에 미치

는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기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전반을 통해 자살이나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추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최근의 또래폭력 실태조사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폭력피해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 중 고 학생 7,531명을 대상

으로 한 청예단의 2016년 12월∼2017년 2월의 조사결과가 한 공중파 뉴스에 보

도 되었다(한상희 2017; 서정호 2017). 그에 따르면 폭력피해 학생 가운데 초등학

생이 68.5%에 달하였다. 학교 안팎에서 또래에 의해 폭력을 당한 학생 10명 가운

데 6명 이상이 초등학생인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경험한 폭력의 양상은 욕설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28.2%, 맞았다는 물리적 폭력이 24%, 집단 따돌림 16.1%,

협박이나 위협이 11.7%로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또래폭력을 경험했다는 누적응답률이 42.3%에 이른다는 사실이다(이종

익 외 2017). 이러한 조사결과는 또래폭력이 증가하고, 점점 피해 연령이 낮아지

고 있으며, 또래폭력 가운데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검토한 우리나라 또래폭력의 실태와 또래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기에 발생

한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수십 년이 지난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우울이나 자살

생각에 영향 미친다는 점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또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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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폭력 유형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구분하여 이들 각각이 어떻게 성인기 우울과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문제의 형성

1. 또래폭력과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실행되고 완결되는 경우, 연구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통해 자살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살은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계획(suicidal intent),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를 포함하는 연

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Reynolds & Mazza 1999; Renolds 1988). 이 가운데

자살생각은 반드시 자살시도나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절박한 최초 경고신호

로서 자살시도나 자살성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Kessler et

al. 1999; 김선영 외 2014 재인용), 자살생각을 통하여 자살행동을 예측하고 예방

하는 것이 가능하기(Beck, Kovacs & Weissman 1979; 김형숙 외 2013) 때문에

자살연구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또래에 의한 폭력이 성인기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본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 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또래폭력,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용어를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다(박현선

외 2014; 임재연 2013). 그런데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학교폭력에 교사에 의한 폭력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과 교사에 의한 폭력이 포함된 학교폭력을 구분하고자 한다.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또래 괴롭힘(bullying)

이다. 또래 괴롭힘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

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Bosworth et al. 1999), ‘한 명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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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정적인 행동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

는 것’(Olweus 1993),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이상균 정현주 2013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힘의 불균

형, 지속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보여준다(Olweus 1995). 구체적으로 또래 괴롭

힘에는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폭력,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는 언어적 폭력, 조롱

무시 집단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등과 같은 심리적인 폭력이 포함된다(Smokowski

& Kopasz 2005; 박현선 외 2014 재인용). 반면에 또래폭력피해(peer victimization)

는 또래 괴롭힘과 유사하지만 힘의 불균형,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반복성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박재근 2015). 따라서 또래에 의해 발생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이지 않은 폭력피해까지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폭력(peer violence)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

를 야기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은영 2014; 김재엽 이근영 2010; 강대영 2014; 하진의 2014).

또래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우울감

을 많이 느끼고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우울

과 자살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Flannery et al. 2004; Meltzer et al.

2011; 김재엽 외 2014; 김은영 2014; 이혜진 2016). 이처럼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래폭력이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권세원 외 2013; 김재엽 이근영 2010; 김은영

2014; 김재엽 외 2014; 박병금 2007).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님으

로써 지각,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 있어서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

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 상태를 말한다(김현미 2005).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심

리적 요인들 가운데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심리장애임을 밝히

고 있다(Fremouw et al. 1990; Kandel et al. 1991; Rainer 1984; Maris 1981).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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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김현순 김병석 2008). 본 연구는 아동기

또래폭력의 심각성과 장기적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살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심리요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할 경우,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가 성

인기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또래폭력이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피해시점으로부터 단기

에 영향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

은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가져오는 것에서 나아가 성인기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Bifulco 2002;

S Martsolf 2004; Nilsen & Conner 2002; 문지혜 정혜정: 2015; 박경 2005).

아동기 폭력피해가 아동기를 넘어 성인기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피해가 피해자의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볼비(Bowlby,

1973)에 따르면, 인지도식은 사회관계 속의 중요한 타인들과 자아에 대해 발달하

는 내적 표상으로 구성된다. 아동기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 안정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인지도식을 갖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 세계에 대해 확신과

신뢰감을 갖는다. 아동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지도식은 발달단계

에 따라 형성되는 인지도식의 근간을 이루며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최혜경

외 2004). 따라서 아동기 부모에 의한 학대 경험은 자아와 타자,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활성화하여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또래집단에 들어가게 된

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지지를 기초로 또래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며 자아정체성의 세분화와

통합이 발생한다(장휘숙 2004).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또래집단의 가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이므로,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크게 떨어지고,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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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며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어렵게

된다(장휘숙 2004; 홍나미 2010). 결과적으로 또래폭력 피해는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또래폭력의 피해가 장기적인 효과를 미쳐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국 문헌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또래폭력을 경험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인기에 자살시도를 2배 이상 혹은 3배 정도

많이 실행하고(Meltzer et al. 2011; Roeger et al. 2010; Staubli & Killias 2011;

Copeland et al. 2013), 아동기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후 30년 혹은 40년이 지난 장년

기에 우울이나 자살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Takizawa et al. 2014).

또래폭력 피해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외로움, 통제감 상실, 취약감, 대인관계

문제, 등교 거부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폭력피해

를 경험하는 시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Olweus 1994).

주목할 점은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거나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준다(Roger et al. 2010)는

점이다. 성인에 의한 학대와 또래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아동들은 초기 성년기에

이르렀을 때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많았다. 눈여겨 볼 것은 성인에 의한 학대보다 또래폭력이 더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Lereya et al. 2015).

국내 연구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또래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연

구는 드문 편이다. 이완정 정혜진(2010)은 아동청소년기 전체 기간(7년) 동안 또

래폭력 피해 경험의 차별성에 따라 계층을 구분해 발달단계에 따른 피해양상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기 피해 후 피해감소 계층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피해가 거의 없는 저수준 계층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고등학교 2학년의 시점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

하는 위축성향,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이 저수준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장기 종단연구인 권세원 등(2013)의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피해경험이 고등

학교 시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박현선 외(2014)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권재기(2011)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

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또래폭력이 누적적으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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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불안, 우울 자살생각, 자살충동 등에 영향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의 경우, 또래폭력의 장기적 영향을 다루는 경우에도 연구

대상이나 연구범위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에 머무르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에 경험한 또래폭력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많지는 않으나 상이한 학대

피해유형의 효과 차이가 연구되고 있는데(Mina & Gallop, 1998; Spertus et al.

2003; 박경 2005; 김재엽 외 2013; 안혜진 2016) 비해, 또래폭력 피해의 경우 상이

한 피해유형의 효과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과거에 아동에 대한 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을 지칭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폭력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구분

하고 있다(이명진 외 2007: 11). 이유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효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피해는 우울과 자살행동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할지라도(Kanghinrichsen-Rohling et

al. 1998; Nilsen & Conner 2002; 김아진 2006; 장정보 2007) 심리적 폭력에 비해

공격성이나 외현적 문제들(비행, 무단결석, 약물남용 등)과의 관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rata et al. 2007; 김미경 배화옥 2016: 10). 이에 비해

심리적 폭력피해는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정신병리의 내재화(우울, 불안, 공포

등)나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Mullen et al. 1996; 하수홍

장문선 2013; 권지은 외 2012).

그러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의 구분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으나 또래폭력에서 양자를 구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빈틈을 보강하고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18세 미만 아동기의

또래폭력 피해유형을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문헌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또래폭력 피해 유형을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로 구분하고

이들이 성인기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둘째, 아동기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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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셋째, 18세 미만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이 글은 2012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이용해 작성되었다. KGSS는 한국사회의 구조 및 변화 연구와 국제비

교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과학 기초자료로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이다. 2012년 조사 주제가 ‘한국인의 정신건강’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폭

력피해, 심리적 폭력피해, 우울, 자살생각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KGSS 2012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에 의거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한 후,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

가운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했다(김상

욱 외 2013). 2012년의 유효표본 수는 1,396명이었다. 본 연구의 관심이 18세 미만

아동기 또래폭력의 장기적 효과이므로 아동기 폭력 가해자가 친구나 동년배(선

배나 후배 포함)인 사례들만을 선별해 분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178사례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회귀분석의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변수구성 과정에서

신뢰도 분석을, 변수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형, 정의와 속성, 척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

리적 폭력피해이다. 이 변수들은 브렘너 외(Bremner et al. 2000)가 개발한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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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외상 경험 척도를 전홍진 외(Jeon et al.

2009; Jeon et al. 2012)가 수정한 것이다. 본래 브렘너가 개발한 초기 외상 경험

평가도구(the early trauma inventory)는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 혹은 외상의 빈

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홍진 외(Jeon et al. 2009; Jeon et al. 2012)는 본래

의 척도를 2009년에는 대학생들, 2012년에는 대학생들 및 19세～66세의 외래환

자들에게 거듭 적용하여 자기보고식 한국판 초기 외상 평가도구(Korean Version

of the Early Trauma Inventory Self Report-Short Form: ETSR-SF)를 구성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ETSR-SF 가운데 신체적 폭력경험과 심리적

폭력경험 척도이다. 이 척도는 발달단계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피해상황을 질문하고 가해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1)
그런 후 별도의 문항에

서 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즉, 본 연구의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의 질문문항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 등 광범

한 폭력피해 경험에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자세한 질문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을 포함하는 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지만

자살생각을 미포함하는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된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는 크

뢴크 외(Kroenke et al. 2001)가 정신질환의 인지와 진단을 위해 개발한 것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우울진단 문항들(김욱 2012)을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문항 간 상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1문항과 종속변수에 포함된 ‘죽고 싶다는 생각’

을 포함하는 1문항을 제외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주간의 우을 관련 증

상을 묻는 7개 항목들(<표 1> 참조)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종속변수로서, 지난 1개월간의 생각들을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자살에 대한 막연한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과 자살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나 소극적 욕구를 측정하

는 문항(죽는 것이 낫겠다거나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음), 적극적인 자살욕구인

자해욕망을 측정하는 3문항들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 심리적 폭력피해 질문들 가운데 1문항만이 가해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이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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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변수명 변수의 정의와 내용 변수 속성 및 척도

기본변수
(통제변수)

교육 조사대상자 최종 교육수준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등-고등학교
③ 대학교 이상(전문대 포함)

연령 조사대상자 연령

① 20이하
② 21-30
③ 31-40
④ 41-50
⑤ 51-60
⑥ 61-70
⑦ 71이상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 ㉧ 남자 ⓛ 여자

가구소득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

① 50 미만
② 50～99
③ 100～199
④200～299
⑤ 300～399
⑥ 400～499
⑦ 500～599
⑧ 600 이상(단위: 만원)

결혼상태 현재 동거하는 실질적인 배우자 유무
㉧ 있다
① 없다
(2범주로 재구성)

주관 건강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 ① 매우 좋다∼⑤ 매우 나쁘다

독립변수

심리적
폭력피해

Ÿ ‘종종 멸시와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음’
Ÿ ‘종종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적이 있음’

Ÿ ‘종종 쓸모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Ÿ ‘종종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방치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음’

㉧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4문항 합산 후 평균, α=0.78

신체적
폭력피해

Ÿ ‘뜨거운 물, 담배 등으로 화상 당한 적이 있음’ 
Ÿ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차인 적이 있음’ 
Ÿ ‘징벌로 누군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음’ 
Ÿ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적이 있음’ 
Ÿ ‘징벌로 타인에게 심하게 밀리거나 밀쳐진
적이 있음’

㉧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5문항 합산 후 평균, α= 0.67

자살생각
포함시
통제변수※자살생각
미포함시
종속변수

우울

<지난 2주간의 증상>
①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깸/너무 많이 잠
② 피곤감, 기력저하
③ 식욕저하/과식
④ 일에 흥미 없음
⑤ 가라앉은 느낌/우울감/절망감
⑥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실패자라는 느낌/내
탓에 나와 가족이 불행하다 느낌

⑦ 신문, TV집중어려움

① 전혀 없었다∼④ 거의 매일
4점 척도, α=0.849

종속
변수

자살생각

<지난 1개월 간의 생각과 경험>
①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음
② 죽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

③ 자해하고 싶음

㉧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α=.787 )

<표 1> 변수들의 유형, 내용,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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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기본변수이자 통제변수가 된다. 선행연

구들에 따르면 나이(김선영 외 2014; 강상경 2010)나 교육수준(강상경 2010; 이

시은 2017), 소득수준(노용환 2007; 이재경 외 2016), 결혼상태(이윤석 2012; 전경

숙 이효영 2011), 성별(김재엽 외 2014; 김지수 2012)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들이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도

이들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 역시 자살생각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김선영 외 2014; 이소영 2014)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

들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범주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인구학

적 변수들부터 검토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7.69세였다. 18～20세

까지가 7.9%, 21～30세가 18%, 31～40세가 22.5%, 41～50세가 18.5%, 51～60세

15.2%, 61～70세 10.1%, 71세 이상 7.9%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11.8%, 중학교～고등학교 43.8%, 대학교

(전문대 포함) 이상 44.4%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5.84로서 200～299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50만원 미만이 6.8%, 50만원～99만원이 5.1%, 100

만원～199만원이 13%, 200～299만원 20.3%, 300～399만원 19.2%, 400～499만

원 13%, 500～599만원 6.8%, 600만 원 이상이 15.8%였다.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성별 평균은 0.32로서 남성이 121명(68%), 여성이 57명(32%)이었다.

표집결과를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 이것은 본 연구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재엽 외 2014; 이지언 정익중 2013)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기에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보다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신체폭력이나 지속적인 따돌림 등의 경우 남학생

들의 피해가 여학생들의 피해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또래폭력 실태가 본 연구의 표집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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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우자 없는 상태가 43.3%, 배우자 있는 상태가 56.7%이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평균 2.68로서 건강이 다소 좋다～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

독립변수인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의 평균은 0.3640으로서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2%, 피해의 어느 한 유형에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75.8%였다.

심리적 피해경험은 0.2360으로서 심리적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56.2%,

어느 한 유형에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43.8%로서 신체적 피해경험이 훨씬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많이 표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울의 평균은 1.676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19.1%가 전혀 우울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80.9%의 응답자들은 여러 우

울관련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속한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평균은 0.131로서 한번이라도 자살생각 관련 문항에 해당되는 생각

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22%에 해당된다. 아동기에 신체적 폭력피해나 심리적

폭력피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살생각 평균이 0.076으로서, 아동기

폭력피해자들의 자살생각에 비해 점수가 현저히 낮고 두 집단 간 차이(F=4.027,

P=0.04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폭력무경험 집단의 우울점수 역시 1.502로서

또래폭력 경험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F=4.694. P=.031).
2)

2. 아동기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대해 아동기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2) KGSS 2012는 아동기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질문할 때 가해자(혹은

피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문한 후, 별도의 문항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708)의 경

우는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부모폭력(조부모포함, =408)도 없는 경우이다. 부모폭력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살생각 평균은 0.116, 우울은 1.696이다. 일변량분석 결과 자살생

각에 대해 폭력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

가 존재했다(또래폭력 =5.302, =.022; 부모폭력 =7.985, =.005; 폭력무경험 =

5.182, =.023). 그러나 우울에 대해서는 폭력 무경험집단과 경험집단(부모폭력 집단과

또래폭력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날뿐 폭력경험 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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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1 2 3 4 5 6 7 8
자살생각 1

우울 .461** 1

심리 폭력 .128** .284** 1

신체 폭력 .163** .221** .381** 1

나이 -.102** -.172** -.044** -.108** 1

교육 -.045** .039** .023** .088** -.628** 1

소득 -.175** -.019** .012** .179** -.409** .524** 1

주관건강 .265** .313** .069** -.073** .258** -.233** -.207** 1

<표 2> 자살생각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주: * <.05, ** <.01, *** <.001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628∼0.524였고,

VIF계수는 1.097∼2.302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중에 특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을 때, 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오면 이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 보통 상관관계 0.7을 초과하거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증가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팽창계수가 2.5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김태근 2006). <표 2>에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고, <표 3>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A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에 대해 신체적

폭력(=.451), 심리적 폭력(=.329), 주관적 건강(=.205), 나이(=-.103) 순서로

영향을 미쳤고, 이 모형은 우울의 26.3%를 설명했다. 아동기에 신체적 폭력피해

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겪었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이 나쁠수록, 나이가 적을수

록 우울이 커졌다.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대해 신체

적 폭력(=.201), 주관적 건강 인식(=.073), 나이(=-.042), 가구소득(=-.029)

의 순서로 영향을 드러냈고, 이 모형이 자살생각의 18.4%를 설명했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커졌다. 통제변수들 가운데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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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구소득이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강상경 2010; 노용환 2007; 우혜경 조영태 2013; 이유신 김한성 2016; 김

선영 외 2014; 이소영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모형 A나 B에서 나이가 적을

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박은옥 2014;

이소영 2014)와 다른 결과이다. 김선영 외(2014)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자살생각

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폭력 경험의

경과 시기가 짧아 그것의 후유증을 더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피해가 자살생

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C를 검토했다. 이 모형은 자살생각을

28% 설명했으며, 우울(=.161), 주관적 건강(=.040), 가구소득(=-.029)의 순

서로 자살생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울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쁠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우울을 통제한 모형 C에서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 우울 자살생각

통제변수 모형 A 모형 B 모형 C
독립변수 B beta B beta B beta

통제변수-기본변수

성별 .154*** .114*** .021*** .035*** -.004*** -.006***

결혼상태 .036*** .029*** .021*** .037*** .015*** .027***

연령 -.103*** -.273*** -.042*** -.253*** -.026*** -.154***

교육수준 -.036*** -.044*** -.015*** -.043*** -.010*** -.027***

소득 -.013*** -.042*** -.031*** -.224*** -.029*** -.209***

주관건강 .205*** .362*** .073*** .288*** .040*** .158***

독립변수
신체폭력 .451*** .207*** .201*** .207*** .128*** .132***

심리폭력 .329*** .170*** .016*** .018*** -.037*** -.043***

통제변수-검정요인 우울 .161*** .361***

표본수 176*** 176 176***

  .263*** .184 .280***

 7.482*** 4.744 7.225***

<표 3>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주: *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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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 및 맺는말

이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가운데 신체적 폭력

과 심리적 폭력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

히 자살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어떻게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

심으로 분석결과와 토의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A에서 아동기 심리적 폭력피해와 신체적

폭력피해 모두 우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에서 또래폭력의 주요 양상인 신체적 폭력피해가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를

드러냈다.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또래폭력으로 인해 우울과 자살생각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

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제도와

문화맥락이 상이한 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지 여부는 검증

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검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에서 신체적 폭력만이 효과를 드러내고

심리적 폭력은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또래에 의한 심리적 폭력은 그것

자체로서 성인기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이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두고 아동기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경우 성인기 우울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 역시 효과를 드러냈다. 선행연구들(Flannery et al. 2004;

Joiner 2005; 권재기 2001; 김희수 외 2006; 홍나미 2011)이 지적하듯이 또래폭력

피해는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등과 같이 여러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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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과 관련되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폭력피해가

발현되는 기제가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구분

해 살펴보고 있다. 또래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신체적 폭력피

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구분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피해양상을 구분한 연구

들이 존재한다. 국내연구들의 경우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처럼 신체적 폭력이 우울과 자살생각(내재화 문제들에 해당)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들(김아진 2006; 장정보 2007)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연구들은 공격성이나

외현적 문제들(비행, 무단결석, 약물남용 등)과의 관련성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

(변은실 이주영 2016)를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에 일부 연구(박경 2005)는 외국

의 경우(Arata et al. 2007; Mullen et al. 1996)와 달리 성인에 의한 심리적 폭력만

이 자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선행연구

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체벌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박경 2005).

또래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신체적 폭력만이 성인기 자살생각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분석결과로서는 또래폭력 중 신체적 폭력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가능한 해석

을 시도해 보면, 우선 또래에 의한 심리적 폭력이 존재할 경우에도 가족과의 연대

감이 강하거나 교사나 또 다른 또래들의 지지가 존재하거나 높은 학업성취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심리적 폭력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서구에 비해 또래보다는 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우리사회의 문화특성도 관련되었을 것이다(이수인 2010). 본 연구결과

는 또래폭력의 효과가 부모에 의한 폭력피해의 효과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둘 수 있다.

넷째, 우울이 통제된 모델에서 자살생각에 대해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체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사라지고 우울만이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자살예방에서 우울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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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동기 또래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이 조절된다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아동기 또래폭력의 피해경험은 피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

는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유발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리적 부적응의 발생에 잘 대처한다면 또래폭력

경험이 성인기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래폭력의 예방은 물론 발생 이후 개입과 대처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우울과 더 강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우울에 대한 효과에서 신체적 폭력보다 약한 관계성을 보였고, 우울이

통제된 모형에서나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즉, 심리적 폭력피해는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우울과 상관관계가 더 크면서

도 우울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

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심리적 폭력

피해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발

현되는 기제가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에 집중하여 개입한다면 자살생각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

지만,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는 우울에 더하여 대인관계 문제, 자아존중감, 무가

치감 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섯째,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에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차이가 확인

된 점은 또래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에서 폭력 유형에 따른 상이한 개입방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적

인 종단연구가 아니라 과거 회상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회상자료의 경우 현재의

상황과 관점에서 과거 경험이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KGSS 2012)는

아동기 피해 유형-부모학대, 형제폭력, 이웃폭력, 또래폭력 등-가운데 가장 힘들

었던 피해 유형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주된 피해경험 이외

에 부수적으로 경험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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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또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다. 셋째. 이 연구는 아동기 주요 폭력피해로

또래폭력 경험을 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 둔다.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또래폭력 경험

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 저학년 경험을 포함

하는 상이한 또래폭력 유형들이 성인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인

과연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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